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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동아리 소개 및 개설 목적
「일러스트 카피」 는 입시, 취미 등 다양한 수단과 목적으로 미술을 접하고 있는 
학생들끼리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신이 그려내고 있는 미술세계를 다른 학생들과 
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작품을 선후배, 친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, 서
로의 작품에 대해 감상평을 남김으로써 자신의 작품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
라보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. 또한, 자신의 강점, 보완해야 할 점을 알아감
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
설하였다. 

◆ 동아리 활동 주요 내용
◆ 작품 활동
동아리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로이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
다. 작품 활동 도중에도 구성원 간 끊임없는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강점과 
보완점을 알아가고, 서로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였다.

◆ 감상 활동
동아리 시간 내, 또는 개인 시간에 실시한 작품에 제목을 붙이는 활동과 구성원
들의 작품을 감상평을 위한 활동지와 함께 모두 커다란 테이블에 위치한 후 서
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활동지에 자유롭게 서술한 뒤 감상이 모두 끝난 뒤 서로
의 작품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. 작성된 활동지는 작품의 주인이 모두 
읽은 후 그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.

◆ 미술관 견학
규칙적이고 쉬이 시간을 내기 힘든 학사기간보다 비교적 시간적, 정서적으로 여
유로운 방학기간에 멀지 않은 미술관을 견학하였으며, 평면적인 작품에서 벗어나 
시각,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은 가졌다.



◆ 전시회 견학 후 감상
 ◆ 전북도립미술관 - 변방의 파토스 展

◆ 나누리
미술관을 좋아하지만 어느 미술관이 좋은지, 또 미술관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
찾지 않았던 미술관을 이번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도립미술관을 찾았다. 부장
으로서 미술관 답사 겸 한 번, 동아리 활동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면서 미술관은 
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고 사실 좋은 미술관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
을 하게 되었다. 자신,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의 작품을 발견한다
면 좋은 미술관(좋아하는 미술관)이 되고, 그런 미술관은 미술관을 다녀온 사람이
라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.

◆ 오인탁
둘러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작품도 있었지만 인간의 우상숭배를 비판하거나 인류
가 겪은 고통이나 사회에 대한 일침 등과 기발한 상상력 등이 돋보이는 작품이 
많았다. 또한 작품과 제목이 맞지 않는 역설도 있었고, 작품만 봐서는 알지 못할 
것 같은 추상화들도 있었다.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여러 작품을 보았고 나쁘지 
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. 또한 여러 유명한 미술가도 알게 되었고, 영상을 
통해 느낀 점도 있어 나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.
 
◆ 이병헌
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고 설명을 들으며 관람하였다, 감상 중 해리 
도너를 발견했는데 그의 작품에 굉장히 독특한 설치 미술들이 많았다. 그의 창의
적인 설치 미술들을 보고 데이비드가 떠올랐다. 데이비드의 창의적인 그림과 도
너의 설치미술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만들어 질까 하면서 말이다.
 이번 미술관을 다녀옴으로 인해 미술이 꼭 실제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
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되었고, 아무렇게 그림을 그린 후 그것을 
설명을 한다면 그것도 그림(미술), 혹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에 대해 혼자 
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했다.



◆ 유연송
이번에 본 전시는 <변방의 파토스>라는 전시이다. 신기한 작품들도 많았고 마음
에 드는 작품들도 많았다. 북이 쳐지고 불빛이 들어오는 마차도 있었고 아람어 
서체와 로마 알파벳, 숫자로 여러 가지를 표현한 작품도 있었고 사람을 신문지에 
싸여진 것처럼 표현한 작품도 있었다. 또 다시 오고 싶은 전시였다. 자신을 찍어
두긴 했지만 직접 보는 것보다 사진이 더 나을리 없어 떠나기 아쉬웠다.

◆ 김상기
현대미술은 조금 지루하고 전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<변방의 파
토스> 展을 보고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작품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, 의외로 
지루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작품을 내놓은 작가들의 생각을 엿 볼 수 있는 기회가 
되어서 좋았다.

◆ 김의혁
이번 기획전 관람으로 전북도립미술관이 <아시아 지도지 프로젝트>를 하는 것을 
알게 되었고 비판과 풍자 또한 말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을 
깨달았다.

◆ 활동 사진

▲ 전시회 입구에서 관람을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



▲ 전시회 내에서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뽑은 기억에 남는 작품

◆ 본 동아리의 활동지와 작품은 지면 보고서로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 ◆


